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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가 자녀의 주거 안정성과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Parental Homeownership on 
Children’s Housing Stability and Childbirth Decisions

김형태*․이상엽**

Hyung Tae Kim․Sangyoub Lee

❙ Abstract ❙
This study approaches the issue of low fert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structural inequality in 
residential assets. It empirically examines how parental homeownership influences the timing of 
children’s independence, housing tenure choices, and childbirth decisions. Utilizing data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spanning 2000 to 2023, the study employs a range of 
statistical techniques, including random-effects logistic regression, Kaplan-Meier survival analysis,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s, and generaliz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findings 
reveal that children of homeowner parents are approximately 4.25 times more likely to become 
homeowners themselves. Homeownership, in turn,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earlier timing of 
both first and second childbirth. Notably, the influence of parental housing assets is strongest at 
the time of first childbirth and has a sequential effect on the second. These results suggest that 
fertility decisions are shaped not only by individual economic conditions but also by structural 
factors such as intergenerational transfers of housing assets and the resulting residential stability. 
Accordingly, fertility policy should extend beyond direct support for young adults to address 
housing inequality by narrowing asset gaps and reinforcing stable housing fou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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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두 가지 

인구문제가 동시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매년 발표되는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출생

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이미 인구 자연증가가 

역전된 상태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통계

청, 2024). 출산율 저하는 단순한 인구 감소에만 

그치지 않으며 노동력의 부족과 지역 사회의 공동

화, 그리고 사회보험 재정의 압박 등 여러 가지 문

제를 야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청년세대를 중

심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상

이 확산되고 미혼 및 무자녀 가구의 비율이 자연

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결혼과 출산 행태

의 변화는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

제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그 원인과 해법을 둘러싼 실질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 변화의 원인을 면밀히 규명

하고, 이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

하는 것이 앞으로의 국가 운영에 있어 중요한 숙

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청년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늦추거나 선택

하지 않는 경향에 대한 배경에는 복합적인 사회적 ․ 
경제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거환

경의 불안정은 오랫동안 핵심적인 제약 요인으로 

자주 언급되어 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특히 최근 들어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임

대료 부담이 가중되면서 청년층의 주거 기반은 더

욱 취약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의 

시기가 늦춰지고, 가족 형성 자체에도 심대한 영

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과 출산은 궁극적으로 안

정적인 주거환경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생애사적 

결정이기 때문에, 주거 불안정은 이러한 결정 과

정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 배경이 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주거 시장은 자가와 전 ․ 월세 등의 

다양한 점유 구조가 혼재하는 특성을 보인다. 각 

점유 형태의 결정은 개개인의 소득이나 자산, 그

리고 가구의 경제력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

는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본인의 능력만으로 주

거를 자립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

에, 부모 세대의 경제적 지원이나 주택 소유 여부

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김주영 ․ 유승동, 2016; 마

강래 ․ 권오규, 2013). 부모가 자가주택을 소유하

고 있으면, 자녀가 분가하지 않고 부모와 동거하

거나, 주택 구입 시 자금 지원을 받는 등 실질적 혹

은 상징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는데 이러한 구조는 

청년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궁극적

으로 결혼 및 출산 시점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주거환경의 세대 간 연속성은 단순

한 가족 내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

적 불평등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 부

모로부터 비롯되는 자산적 기반이 자녀의 주요 생

애사적 결정, 즉 결혼이나 출산 같은 중요한 전환

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일시적

인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주거 안정성이라는 근

본적인 기반을 통해 자녀의 사회적 지위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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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더 나아가 계층 간 격차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청

년 세대 내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고, 

삶의 기회조차 불균등하게 분배되는 현상이 지속

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실 인식 

속에서, 최근에는 청년 주거환경의 불안정성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 또한 해결하기 어

렵다는 의견이 사회 전반에 점차 자리 잡고 있다

(국토연구원, 2016; 국회입법조사처, 2021).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자녀의 주거 선택과 출산 시기에 어떤 식

으로 작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한국노동패널조

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기간에 걸친 변화

를 추적하였으며, 그에 따른 연구 질문도 세 가지 

흐름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부모가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

가 언제 독립(분가)하게 되고, 그 시점에 어떤 주

거 형태를 선택하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한

국에서는 결혼과 분가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실제로, 결혼 

이전에 독립해서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

문에 주거 안정성이나 자산 이전이 실제로 작동하

는 핵심적인 시점이 결혼이 아닌 분가인 사례가 

흔하게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자녀가 집을 나와 독립할 때 어떤 

주거 방식을 택했는지가 이후 첫째 혹은 둘째 아

이를 출산하는 시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

석했다. 분가 직후의 주거환경이 결혼과 출산 등 

여러 중요한 생애 전환점에 걸쳐 오랜 영향을 준

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가 자녀의 

주거 형태를 매개로 출산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를 구조방정식(generaliz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SEM)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이 연구는 단순히 결혼 여부나 시점에 초

점을 맞춘 기존 연구와는 차별되며 자녀 세대의 

실제 주거 안정성과 생애사적 결정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주거 안정, 결혼, 

출산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 세대의 자산이 어떤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지

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저출산 현상의 구

조적인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정

책 설계에 활용 가능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부모 세대의 주거 자산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자녀 세대의 생애 경로 전반

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통계적 방법을 통해 규

명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부모 세대의 주택 소유 상태가 자녀 

세대의 주거 선택과 그 이후 출산 결정에 어떠한 

구조적 연관성을 갖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0년(3

차)부터 2023년(26차)까지 축적된 ‘한국노동패

널조사(KLIPS)’로, 전국 도시 지역 가구 및 그 가

구원을 장기적으로 추적하여, 개인과 가족 단위

의 사회경제적 변화상을 동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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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패널 데이터이다. 본 연구는 KLIPS 내

에서 부모와 자녀 세대를 함께 추적 가능한 표본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에 포함된 자녀 세대

는 조사 시점 기준으로 20대부터 60대까지 폭넓

은 연령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이라는 

생애사적 사건은 이들 자녀가 과거에 20~40대였

던 시기에 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

석 초점은 해당 시기의 청년기 생애 전환기를 중

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문에서 사

용하는 ‘청년’이라는 용어는 단순한 연령 구분이 

아닌, 분가 ․ 결혼 ․ 출산 등 주요 생애 전환이 집중

되는 시기를 지칭하는 생애 주기적 맥락에서 활용

되었음을 밝힌다.

연구 설계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부모

가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자

녀가 ‘분가’ 시점에서 어떤 주거 점유 형태를 선택

하게 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이때 결혼이 아닌 

분가 시점을 기준으로 설정한 이유는, 실제로 가

족 내 지원과 자산 이전 등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점이 ‘분가’이기 때문이다. 둘째, 자녀의 독립 

이후 주거 형태가 이후 첫째 및 둘째 출산 시점과 

출산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생존분석과 구조방정

식모형으로 분석했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서

는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 영향이 자

녀의 주거 선택을 거쳐 출산 시점에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추적하고자 했다. 이 과

정을 통해 부모의 주택 보유가 자녀의 생애 주요 

결정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 한 번 더 확인

할 수 있었다.

분석에 포함된 주요 독립변수는 부모의 자가 

보유 여부와 부모의 주택 자산 가치(시가)로 설정

되었다. 이들은 자녀가 분가할 때 어떠한 주거 유

형을 선택하고 이후 생애 경로를 어떻게 결정하는

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배경 요인으로 작용한

다. 자녀의 주거 점유 형태는 다시 출산 여부와 출

산 시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핵심 매개 변수

로서 작동한다. 출산 관련 변수는 첫째와 둘째 출

산의 경험 유무(이항 변수) 및 출산 시점(분가 기준 

경과 기간)으로 구성되며, 생존분석에서 이 시간 

변수를 활용하여 사건의 발생 시점을 포착한다.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의 경우, 분가 이후부

터 최종 관찰 시점까지의 경과 시간을 우측 검열로 

처리했고, 분가 전에 출산한 사례는 음수값으로 

반영하여 시간 구조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졌

다. 먼저, 부모의 주택 소유가 자녀의 자가주택 보

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랜덤효과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반

복 측정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고, 자녀의 성별, 

연령, 학력, 삶의 만족도, 자산 및 소득 등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하였다.

이어 자녀의 출산 시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Kaplan-Meier 생존곡선과 

Log-rank 검정을 통해 집단별 차이를 시각적으

로 비교하고, Cox 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하여 각 

변수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추정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가 

자녀의 출산 결정에 미치는 직접적 ․ 간접적 경로

를 평가하기 위해 일반화된 구조방정식모형을 적

용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부모의 자가주택 보유

가 자녀의 주거 선택과 출산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도록 모델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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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전 과정에서 성별, 연령, 학력, 자산, 소득 

등 다양한 배경 변수를 포함하였으며, 결과의 신

뢰도를 높이기 위해 로짓 링크 함수와 표준오차 

추정 방식을 함께 적용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다층적으로 설계함으로

써 단순한 변수 간 상관관계를 넘어 부모의 주거 

자산이 자녀의 주거 선택과 시점 등 생애 경로 전

반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보다 입체적으

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저출산의 구조적 

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책 설계의 실제 근거로 

활용 가능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그

림 1>).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

산 지연 현상,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저출

산 문제의 근간에는 ‘주거의 불안정’과 ‘부모 세대 

자산의 이전 구조’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

다. 국내외 다양한 연구에서는 세대 간 자산의 이

전, 특히 부동산을 통한 자산 대물림이 자녀 세대

의 주거 선택, 나아가 결혼과 출산 같은 중요한 생

애 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

해 왔다.

강정구 외(2023) 및 마강래 ․ 권오규(2013)는 

부모로부터 주택자산이 이전되는 구조가 사회계

층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보여

주었고, 강은택 외(2017), 마강래 ․ 강은택(2017), 

이지은 ․ 정세은(2021) 역시 부동산자산 중심의 

대물림 현상이 자식 세대 간 격차를 벌리고 자녀

의 삶의 행복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입증했다.

부모의 주거 자산이 실제로 자녀의 주거 선택

이나 생애사적 이행에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서도 다양한 연구가 있는데, 김주영(2016), 김주

영 ․ 유승동(2016)은 부모의 주택 보유가 자녀의 

자가 거주 확률을 높인다는 점을 밝혔고, 더불어 

부모와 자녀 세대가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경향은 

세대 간 주거 특성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경향으로 

확인되었다. 신진욱 ․ 이민아(2014)는 가구주의 

인적 자원과 분가 가구의 소득 수준이 자가 취득

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

었다. 또한, 이길제 ․ 최막중(2017)은 신혼가구의 

주택소비에 있어 부모로부터의 자산 이전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했다.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시점에 영향을 주는 주

거 관련 요인을 탐구한 논문들도 다수 발표됐다. 

예를 들어, 배호중 ․ 한창근(2016)은 신혼부부의 

Ⅰ.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 → 자녀의 주택 점유형태
- 분석 방법 : RE 로지스틱 회귀분석

↓

Ⅱ. 자녀의 주택 점유형태 → 자녀의 출산 시점 ․ 여부
- 분석 방법 : 카플란 마이어 생존분석, 

콕스  비례위험모형

↓

Ⅲ.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 → 자녀의 주택 점유형태
→ 자녀의 출산 여부
- 분석 방법 : 구조방정식 모형(GSEM)

주 : GSEM, generaliz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그림 1> 분석 흐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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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산 보유가 첫 자녀의 출산 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제시했고, 도난영 ․ 최막중(2018)

은 지역 내 높은 주택가격이 결혼 및 출산 시기를 

지연시키는 경향을 밝혀냈다. 강정구 ․ 마강래

(2017) 역시 주택가격이 혼인 시점 결정에 미치

는 부정적인 효과를 밝혔으며, 오신휘 ․ 장인수

(2021)는 자녀 출산 순서에 따라 주거 마련의 수

준이 출산 이행의 양상에 차별적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이다은 ․ 서원석(2019)은 주거 빈곤 요

인이 결혼과 출산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분석했으며 신형섭(2022)은 신혼가구의 자가 

거주가 출산 확률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들어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청년세

대의 주거 그리고 출산에 관한 논의가 점점 더 활

발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김태완 ․ 장미선(2024)

은 공공주택의 공급이 출산 의향의 제고라는 측면

에서 일정 수준의 효과가 있다 점을 증명하였으

며, 구한민 ․ 김갑성(2023)은 공공임대주택의 거

주는 주거 만족도를 높여 자가 보유의식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며, 청년층의 자가 소유를 위한 디

딤돌 역할을 한다고 실증 분석하였다.

해외 연구에서도 부모의 주택자산이 자녀 세대

의 주거 선택과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실증적 접근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Lovenheim and Mumford(2013)의 연구에서

는 2년 및 4년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여성의 출

산 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주택자산이 10만 달러 증가할 경우 출산 

확률이 약 0.85%p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덴마크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Daysal et al. 

(202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주택자산이 자녀의 

자산에 전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 자녀를 

둔 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향후 자

녀 세대의 자산 축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선행연구를 보면, 단순히 자산

의 세대 간 이동에 그치지 않고 청년 주거 선택이

나 가족 형성 과정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 모습이 드러난다. 특히 최근에는 주거정책

과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 그리고 출산 결정이 어

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 선행연구와 차별점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청년 주거, 출산, 자

산의 세대 간 이전이라는 주제들이 서로 분리되어 

다뤄진 경우가 많았다. 부모가 집을 갖고 있는 것

이 자녀의 주거 선택이나 자산 형성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본 논문들은 있었지만, 그 영향

이 실제로 출산 시점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여러 

단계로 세밀하게 짚은 연구는 거의 눈에 띄지 않

는다. 출산 시점과 주거 변수를 함께 다룬 경우에

도, 대체로 주택가격이나 점유 유형 등 넓은 범주

의 지표에 한정되거나, 결혼 당시의 주거 상태 등 

일부 상황만을 따로 떼어 분석한 예가 많았다. 시

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출산이라는 생애 과정을 

구조적으로 추적한 사례 역시 많지 않은 것이 현

실이다. 한편, 정책 효과를 다루는 논문들도 공공

임대주택이나 청년 주거지원, 그리고 출산 ․ 결혼 

의향과의 단순한 연관성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

분이었고, 부모 자산과 정책 변수가 실제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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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맞물리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여러 면에서 기존 논문과

는 구별되는 분석 전략을 채택하였다. 먼저, 부모

의 주택 소유 여부가 자녀 세대의 주거 점유 구조

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이것이 다시 자녀의 출

산 시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조방정식모형

을 통해 복수의 경로로 계량적으로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이라는 시간적 이

행의 차이를 카플란 마이어 생존곡선, Log-rank 

검정, 콕스 비례위험모형 등 다양한 시간 분석 기

법을 활용하여 세밀하게 구분해 살펴보았다. 더

불어, 부모와 자녀 세대의 자산, 소득 등 다수의 

변수를 포함함으로써 부모 자산의 독립적 ․ 누적

적 영향력을 정밀하게 추정하였다. 또한 장기간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동일 가구의 주거 및 출산 

경로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함으로써, 기존의 횡단

면 연구가 가진 해석상의 한계 역시 보완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변수 간 단순 상관관계 이상의 

정보를 제공한다. 즉, 주거와 출산 결정이 어떤 구

조적 맥락과 경로에서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구

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출산

과 주거정책을 논의할 때 실질적 함의와 방향 설

정에 참고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Ⅲ. 분석모형

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모 세대의 주택점유 형태가 

자녀 세대의 주택점유 형태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세 가

지 분석 방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였다.

첫 번째로, 부모의 주택점유 형태가 자녀의 주거 

선택에 어떠한 연관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랜덤효

과 로지스틱 회귀모형(random-effects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였다. 이 모형은 패

널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모의 자가주택 

보유 여부 및 주택 가치와 같은 변수가 자녀가 분

가 시점에 자가주택을 선택할 가능성에 미치는 영

향을 추정하는 데 적합하다. 해당 분석 식은 다음

과 같다.

logit(Pₜᵢ) = α + β₁Xₜᵢ + μᵢ (식 1)

여기서 logit(Pₜᵢ)는 자녀 i가 시점 t에서 자가주

택을 가질 확률의 로그 오즈값을 의미하며, α는 

절편, Xₜᵢ는 부모 자산과 자녀의 성별, 연령, 학력 

등 다양한 통제 변수로 구성된 설명 변수 벡터, β₁

은 변수별 계수, μᵢ는 개인별 무작위 효과를 의미

한다. 이 모형을 통해 부모의 주거 상태가 자녀의 

주택 점유 형태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도출

된다. 본 연구는 반복 관측된 패널 데이터를 활용

하여, 부모의 주택 점유 형태가 자녀의 주택 점유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설명 변

수인 부모의 주택보유 여부 및 자산 수준은 시간

에 따라 거의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므로, 고정

효과(fixed-effects) 모형을 사용할 경우 이들 변

수는 모형 내에서 제거되어 분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간 불변 변수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으

며, 개인 간의 이질성을 통제할 수 있는 랜덤효과

(random-effects)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채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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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한편, 고정효과와 랜덤효과 모형 간의 선택

을 위한 하우스만(Hausman) 검정은 비선형 로

지스틱 모형에서는 해석상 제약이 있고, 본 연구

처럼 시간 불변 핵심 변수를 포함하는 경우 비교 

기반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이 모형은 반복 측정된 패널데이터를 분석할 때 

자주 사용되며 개체 간의 이질적인 특성을 무작위

로 반영함으로써 통계의 일관성과 추정의 효율성

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주택 점유형태(자가여부) 

같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변수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녀 세대의 출산 시점을 

중심으로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진행하

였다. 출산 경험(첫째 ․ 둘째 출산)은 사건(event) 

변수로 설정하고, 출산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분가 시점을 기준으로 관찰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우측 검열(right-censored) 처리하였다. 먼저, 카

플란-마이어 생존곡선(Kaplan-Meier survival 

function)을 통해 주택점유 형태에 따라 출산 확률

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비교하고, 이어서 콕스 비례

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으

로 주요 변수의 출산 시점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콕스 비례위험모형은 생존시간 분석에서 가장 널

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주택 점유 형

태에 따른 출산 시점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적

합한 모형이며 설명 변수가 출산 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h(t|X) = h₀(t) × exp(β'X) (식 2)

여기서 h(t|X)는 시점 t에서 출산이 발생할 조

건부 위험률, h₀(t)는 기준 위험률, X는 설명 변수 

벡터, β는 계수 벡터를 의미한다. 본 분석을 통해 

자녀의 주거 조건이 출산 시점에 어떠한 통계적 

영향을 미치는지 계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모 세대의 주택점유 형태가 자

녀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자녀의 주택점유 형태

를 매개로 살펴보기 위해 일반화 구조방정식모형

(GSEM)을 적용하였다. GSEM은 다양한 종속변

수의 분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반화된 구

조방정식 모형 형태로 이항형, 순서형, 연속형 변

수의 조합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의 케이스에서 보면 출산 여부와 자가 여부가 모

두 이항 변수인 경우 로직 함수와 이항 분포를 적

용함으로써 보다 적합한 추정이 가능하다. 구조

적 경로를 기반으로 부모의 자가 여부가 자녀의 

주택 점유형태를 거쳐 출산 결정에 도달하는 간접

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식은 다음과 같다.

자가 여부ᵢ = γ₀ + γ₁ × 부모 자가 여

부ᵢ + γ₂ × Zᵢ + εᵢ
출산 여부ᵢ = β₀ + β₁ × 자가 여부ᵢ + 

β₂ × Wᵢ + ηᵢ (식 3)

첫 번째 방정식은 자녀의 자가 여부가 부모의 

자가 여부와 자녀의 통제변수(Z)에 의해 결정됨을 

나타내며, 두 번째 방정식은 출산 여부가 자가 여

부와 자녀의 사회경제적 특성(W)에 의해 설명되

는 구조를 가진다. 각 식의 오차항은 εᵢ, ηᵢ로 표기

하였고, 로짓 링크 함수(logit link function)를 

통해 이항 종속변수에 적합하도록 계량화하였다.

이 모형을 통해 부모의 주택점유 형태가 자녀

의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직접 경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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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여부를 매개로 한 간접 경로를 각각 분리하

여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계수 추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robust 표준오차 추정 방법을 함께 

적용하였다.

세 개의 분석 모형은 각기 다른 분석 목적을 수

행함과 동시에 전체 연구의 흐름 내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부모의 자가 

보유가 자녀의 주거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녀의 주택점유 형태

가 출산 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들 관계를 하나의 경로 모형으로 통

합하여 부모의 주거 상태가 자녀의 출산 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추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데이터 및 변수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의 한

국노동패널조사(KLIPS)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동일한 식별번호(pid)

를 통해 연결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부모의 주택점유 유형이 자녀의 독

립, 주거 선택, 출산 결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시

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분가 경험이 있고, 주거 형태와 출

산 관련 정보를 모두 보유한 자녀 세대 표본에 한

정하였다. 최종적으로 30,051건의 관측값이 분

석에 포함되었다. 전체 분석은 세 단계로 구분되

었으며, 각 단계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종속변

수, 독립변수, 통제 변수를 조합하여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자녀 세대

가 첫째 및 둘째 자녀를 출산했는지 여부를 각각 

이진 변수로 측정하였으며, 이는 구조방정식모형

(GSEM)과 생존분석의 주요 결과 변수로 사용된

다. 둘째, 각 ‘출산 시점’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

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몇 년이 경과한 후에 출산

이 이루어졌는지를 연속형 변수로 산출하였다. 

또한, 분가 이전에 출산이 이뤄진 경우는 음수값

으로 기록하여 실제 가족 구조 및 지원 특성을 반

영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첫째 자

녀 출산까지는 약 3.75년, 둘째 자녀 출산까지는 

약 7.94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녀 주택점유  형태’는 1(자가), 0(임차 ․ 무주택)

으로 구분되어, 부모의 주택자산과 자녀의 출산 

결정 간의 매개 경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주택점유 형태’와 ‘부모의 

주택 평가(시가)액’을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

다. ‘부모 주택점유 형태 변수’는 부모가 자가주택

을 소유할 때 1, 그렇지 않을 때 0으로 부호화하였

다. 이 변수를 통해 주거 자산의 세대 간 이전과 자

녀의 주거 안정성과의 관계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

였다. ‘부모 주택 평가액’ 변수는 만 원 단위의 연

속형 변수로 설정하여, 부모의 경제적 여력이 자

녀의 주거 선택이나 출산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

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표본에서는 부모

의 평균 주택자산이 약 1억 4,558만 원으로 나타

났다. 점유 형태뿐만 아니라 실질 자산 가치까지 

변수에 포함하여, 세대 간 주거 자산의 영향 범위

를 넓게 파악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자녀의 성별, 연령, 학력, 삶의 만족

도 등 인구 사회학적 특성, 그리고 총소득, 임대소

득, 금융소득, 근로소득, 소득 분위 등 경제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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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변수도 함께 고려하였다. 자녀의 평균 연 소득

은 4,932만 원으로 집계되었고, 금융자산과 부동

산자산은 자녀의 경제적 자립 정도와 부모의 지원 

효과를 평가할 때 참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및 구조적 변수를 분석에 

반영하였다. 각 분석 단계의 목적에 맞게 이들 변

수를 조합하여 자료를 다각적으로 해석하고자 하

였다.

Ⅳ. 분석결과

1. 기초통계량 분석

자녀 세대 표본의 평균 연령은 36.4세로, 주요 

생애 전환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에 해당한

다. 표본 내 남성 비율은 52.3%, 기혼자 비율은 

73.1%로 나타나 결혼이나 출산 경험이 있는 집단

의 비중이 높다. 학력은 6점 척도 기준 평균 4.86

점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응답자가 다수를 차

지한다. 삶의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52

점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변수들은 자녀 세대

의 출산 여부 및 시점 분석에서 통제 변수로 활용

되었다(<표 1>).

출산 관련 변수에서는 첫째 자녀 출산 경험 비

율이 60%, 둘째 자녀 출산 경험 비율이 33%로 집

계된다. 출산 순위가 높아질수록 출산 경험 비율

이 감소하는 현상이 확인된다. 첫째 자녀 출산은 

분가 이후 평균 3.75년, 둘째 자녀 출산은 평균 

7.94년이 경과한 후 발생하였다. 일부 표본에서

는 분가 이전에 출산을 경험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며, 첫째 출산 시점의 최소값은 ‒23년, 둘째 

출산의 최소값은 ‒16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가 

전 이미 자녀를 출산한 경우를 반영하며, 시간 흐

름과 실제 가족 구조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녀 세대의 주거 및 자산 구조에서는 세대 간 

격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자녀의 자가주택 보유

율은 41.7%로, 부모 세대(77%)에 비해 절반 수준

에 불과하며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 세대의 평균 연간 총

소득은 4,932만 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주

택 구입이나 자산 형성에 필요한 초기 자본이 충

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주거 자산 축적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제적 제약이 주거 안정성 및 

출산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작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실증 분석

1) 랜덤효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30,051건의 패널 관측 데이터

를 기반으로 19개 변수로 구성된 데이터를 활용

해 랜덤효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동일 개인의 반복 관측값이 존재하는 패

널 구조의 특성상, 분석 과정에서는 개인 식별번호

(pid)를 패널 효과로 지정하였으며 전체 회귀모형

의 적합도는 Wald χ2(14)=2,926.34(p<0.001)

로 산출되어, 변수 조합이 종속변수의 변동성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종속변수는 자녀의 주택 점유 형태로, 자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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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경우 1, 임차는 0으로 설정되었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자가주택 보유 

여부는 자녀의 자가주택 보유 확률에 매우 큰 영

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가주택

을 소유하고 있을 때, 자녀가 자가주택을 보유할 

가능성은 약 4.25배[OR(odds ratio)=4.252]까

지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사용된 오즈비(OR)는 

어떤 사건(자가 보유)이 발생할 가능성과 발생하

지 않을 가능성의 비율을 두 집단 간 비교한 값으

로 오즈비가 1보다 크면 해당 변수는 사건 발생 가

능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높은 오즈비는 부모 세대의 주거 자산 보

유가 자녀 세대의 주택 점유 형태 결정 과정에 있

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결혼 여부도 자녀의 자가 보유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자는 미혼자에 비해 

자가주택을 가질 확률이 약 4.23배(OR=4.233)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결혼이 단순한 가족 형성의 

<표 1> 변수의 설명과 기술통계

변수 설명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사용 분석 단계

자녀 결혼 여부(1=혼인, 0=미혼) 0 1 0.731 0.4432 1

자녀 성별(1=남성, 0=여성) 0 1 0.523 0.4995 1, 2, 3

자녀 연령 17 67 36.42 6.86 1, 2, 3

자녀 학력 수준(1=무학~6=대졸 이상) 1 6 4.86 1.25 1, 2, 3

자녀 삶 만족도(1~5점 리커트) 1 5 3.52 0.56 1, 2, 3

자녀 첫째 아이 출산 여부(1=출산, 0=출산하지 않음) 0 1 0.6 0.49 2, 3

자녀 둘째 아이 출산 여부(1=출산, 0=출산하지 않음) 0 1 0.33 0.47 2, 3

자녀 첫째 아이 출산 시점(분가 기준 연차) -23 23 3.75 6.1 2

자녀 둘째 아이 출산 시점(분가 기준 연차) -16 23 7.94 6.35 2

자녀 주택 점유형태(1=자가, 0=임차) 0 1 0.417 0.493 1, 2, 3

자녀 금융자산(만 원 단위) 0 204,920 2,631.98 5,601.36 1, 2, 3

자녀 부동산 자산(거주 주택 외; 만 원 단위) 0 1,300,000 2,111.45 16,942.82 1, 2, 3

자녀 총소득(만 원 단위) 0 810,580 4,932.19 7,301.47 1, 2, 3

자녀 부동산소득(만 원 단위) 0 100,000 61.49 1,070.43 1, 2, 3

자녀 금융소득(만 원 단위) 0 13,750 21.85 241.28 1, 2, 3

자녀 근로소득(만 원 단위) 0 99,600 4,416.93 3,197.24 1, 2, 3

자녀 소득 분위(0~10점) 0 10 6.19 2.64 1, 2, 3

부모 주택 점유형태(1=자가, 0=임차) 0 1 0.77 0.421 1, 2, 3

부모 주택 평가(시가)액(만 원 단위) 0 270,000 14,557.78 20,739.86 1, 2, 3

주 : 사용 분석 단계: 1단계(RE 로지스틱 회귀분석), 2단계(카플란 마이어 생존분석, 콕스 비례위험모형), 3단계(구조방정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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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를 넘어, 주거 독립과 자산 형성에 있어서 중

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자녀의 연령, 학력수준, 삶의 만족도는 모두 자

가 보유와 정(+)의 관계를 보였고 특히 연령의 경

우 1세 증가할 경우 자가 보유 확률은 약 19%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0분위 역시 높은 

수준일수록 자가 보유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OR=1.13). 반면 총소득, 근로소득, 부동산 소

득, 금융소득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자가 보유에 영향을 주었지만, 승산비가 1.00 수

준에 근접해 효과의 크기는 제한적이었다. 이는 

소득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계층 내 상대적 위치

(소득 분위)가 주택점유 결정에 더 본질적으로 작

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자녀 세대의 자가주택 보

유 여부가 단순한 경제적 자원 외에도 부모 세대

의 주거 자산, 혼인 상태, 나이, 사회적 소득 위치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구조방정식 모형과 생존분

석 등 후속 분석에서 변수 간 인과 경로를 파악하

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표 2> 랜덤효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OR 표준오차 z값 p값 해석

부모 주택 점유형태 4.25*** 0.73 8.38 0.000 부모 자가 보유 시 자녀 자가 확률 4.25배 증가

부모 주택 평가(시가)액 1.00*** 0.00 -3.21 0.001 부(-)의 영향을 가짐

자녀 결혼 여부 4.23*** 0.37 16.64 0.000 결혼한 경우 자가 확률 4.23배 증가

자녀 성별 0.46*** 0.06 -5.83 0.000 여성은 자가 보유 확률 남성의 절반 수준

자녀 연령 1.19*** 0.01 33.27 0.000 나이 1세 증가 시 자가 확률 약 19% 증가

자녀 학력 수준 1.18*** 0.06 3.30 0.001 교육 수준 높을수록 자가 가능성 증가

자녀 생활 만족도 1.35*** 0.06 7.15 0.000 삶의 만족도 높을수록 자가 가능성 증가

자녀 금융자산 1.00*** 0.00 -5.21 0.000 부(-)의 영향을 가짐

자녀 거주 외 부동산자산 1.00*** 0.00 -10.88 0.000 부(-)의 영향을 가짐

자녀 총소득 1.00** 0.00 2.41 0.016 정(+)의 영향을 가짐

자녀 부동산 소득 1.00** 0.00 -2.42 0.015 부(-)의 영향을 가짐

자녀 금융소득 1.00* 0.00 -1.80 0.071

자녀 근로소득 1.00** 0.00 2.08 0.038 정(+)의 영향을 가짐

자녀 소득 10분위 1.13*** 0.02 7.68 0.000 소득 10분위 증가 시 자가 확률 13% 증가

주 : 1) 종속변수는 자녀의 주택 점유 형태이며, 자가=1, 임차=0의 이항 변수로 설정됨.
2) * p<0.1, ** p<0.05, *** p<0.01: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3) 관측치 수: 30,051, 패널 그룹 수: 3,226명.
4) 로그 우도: -11,374.412.
5) Wald χ2(14): 2,926.34(p<0.001).
6) OR, odd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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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aplan-Meier 생존분석 결과

출산 시점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Kaplan-Meier 생존곡선을 

분석에 활용하여 첫째 및 둘째 자녀 출산 시기를 

분석하였다. 시간 변수는 자녀 출산 시점(분가 기

준 연차), 사건(event) 변수는 출산 여부로 설정

하였다(<표 3>).

먼저 첫째 출산 분석에서는 전체 표본 30,051

명 중 첫째 출산 여부가 확인 가능한 20,222명을 

분석하였고, 연구 기간 내 출산하지 않은 경우는 

우측 검열(right-censored) 처리하였다. 자녀 

세대의 주택점유 형태를 기준으로 자가 보유 집단

과 임차 거주집단으로 나누어 생존곡선을 비교한 

결과, 자가주택 보유 집단은 더 이른 시기에 첫 출

산이 발생하는 경향이 보였으며, 생존곡선이 빠

르게 감소하였다. 반면 임차 거주집단에서는 출

산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고 출산 경험이 없는 사

례의 비중이 더 높았다. 두 집단 간의 차이는 

Log-rank 검정 결과(χ2=2,999.72, p<0.001)에

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그림 2>).

같은 방식으로 둘째 출산 분석은 첫째 자녀 출

산을 이미 경험한 응답자 중 둘째 출산 여부가 명

확히 확인된 28,1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 분석도 자녀 세대의 주택점유 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생존곡선을 비교한 결과, 자가 보유 집단

이 임차 거주 집단에 비해 둘째 출산 시점이 빠르

게 나타났으며, 생존곡선의 하락 속도도 더 급격하

게 내려갔다. Log-rank 검정 결과(χ2=1,938.68, 

p<0.001) 역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

시켜 주었다(<그림 3>). 

이러한 분석 결과는 주거 안정성이 자녀 출산 시

점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자가주택 보유 여부는 단순한 주거 선택의 요

인을 넘어 출산 결정 시점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

<표 3> Kaplan-Meier 생존분석 결과

구분 첫째 출산 둘째 출산

총 관측치 수 30,051명 30,051명

분석 포함 관측치 20,222명 28,143명

출산 사건 수 9,022명(44.6%) 8,432명(29.9%)

분석 기간 127,857 person-years 242,831 person-years

분석 시간 범위 0년~23년 0년~23년

Log-rank χ2 2,999.72(p<0.001) 1,938.68(p<0.001)

<그림 2> 첫째 출산 생존곡선(1=자가보유, 0=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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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 변수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Cox 비례위험 분석 결과

Cox 비례위험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표 

4>), 자녀 세대가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출산 

시점에 도달할 확률(Hazard ratio, HR)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주택점

유 형태는 출산 시점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로 나타났는데,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첫째 출

산의 위험비(HR)는 1.72, 둘째 출산은 1.65로 각

각 산출되었으며, 이는 동일한 조건에서 임차 거

주자에 비해 출산 시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각각 

72%, 65%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주택 점유 형태는 첫째 출산에는 10% 유

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경향을 보였으며(HR=1.05), 

둘째 출산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

타났다(HR=1.08). 반면, 부모 주택 시가는 첫째 

출산에는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으나(HR=1.00), 

<그림 3> 둘째 출산 생존곡선(1=자가보유, 0=미보유)

<표 4> Cox 비례위험모형 분석 결과

변수명 첫째 출산(HR) Std. err. p값 둘째 출산(HR) Std. err. p값

자녀 주택 점유형태 1.72*** 0.04 0.000 1.65*** 0.04 0.000

부모 주택 점유형태 1.05* 0.03 0.075 1.08** 0.03 0.011

부모 주택 평가(시가)액 1.00*** 0.00 0.000 1.00 0.00 0.354

자녀 성별 0.74*** 0.01 0.000 0.76*** 0.02 0.000

자녀 연령 1.04*** 0.00 0.000 1.05*** 0.00 0.000

자녀 학력 수준 1.02** 0.01 0.014 0.95*** 0.01 0.000

자녀 생활 만족도 1.06*** 0.02 0.003 1.00 0.02 0.987

자녀 금융자산 1.00*** 0.00 0.001 1.00*** 0.00 0.000

지녀 거주 외 부동산자산 1.00** 0.00 0.018 1.00** 0.00 0.010

자녀 총소득 1.00 0.00 0.467 1.00 0.00 0.310

자녀 부동산 소득 1.00 0.00 0.745 1.00 0.00 0.609

자녀 금융소득 1.00 0.00 0.511 1.00* 0.00 0.092

자녀 근로소득 1.00*** 0.00 0.000 1.00*** 0.00 0.000

자녀 소득 10분위 1.30*** 0.01 0.000 1.25*** 0.01 0.000

주 : 1) HR(Hazard ratio)은 값이 1보다 크면 출산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 1보다 작으면 지연될 가능성을 의미.
2) * p<0.1, ** p<0.05, *** p<0.01: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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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산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자녀의 성별은 두 출산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

을 보였다. 여성일 경우 남성에 비해 출산 시점에 

도달할 위험이 낮았으며, HR은 각각 0.74, 0.76

으로 산출되었다.

연령, 학력 수준, 삶의 만족도 역시 출산 시점과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연령은 첫째(HR=1.04)와 

둘째(HR=1.05) 모두에서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며, 학력 수준은 첫째 출산에

서는 정(+)의 영향(HR=1.02), 둘째 출산에서는 

부(‒)의 영향(HR=0.95)이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삶의 만족도는 첫째 출산에서는 유의미한 

정(+)의 영향(HR=1.06)이 있었으나, 둘째 출산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987).

자산 변수의 경우,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은 두 

출산 모두에서 HR이 1.00이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단위 규모의 증가에 따라 

출산 시점에 미세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총소득,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등은 대부분 유

의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은 두 출산 모두에서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보였다. 특히, 소득 10분위는 

첫째(HR=1.30) 및 둘째 출산(HR=1.25) 모두에

서 유의하게 출산 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

하였다.

4)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서는 부모 세대의 주택

자산이 자녀 세대의 주거 안정성과 출산 결정에 

어떠한 인과관계를 갖는지를 파악하고자, 일반화

된 구조방정식모형(GSEM)을 적용하였다. 

본 모형은 관측변수만을 활용한 구조모형이며,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은 주요 경로를 포함한다. 

첫째, 부모의 주택점유 상태와 주택 가치가 자녀

의 주택 소유 여부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경로

(<표 5>), 둘째, 자녀의 주택 소유 여부가 첫째 및 

둘째 자녀 출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표 

6>)이며, 이때 부모 변수와 출산 변수 간에는 자녀 

주택점유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형성된다.

모형 적합도는 로그우도(‒36,118.443)를 기

준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주요 경로의 계수 

추정값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도출

되었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자녀의 자가 보유 확률은 유의하게 증가하였

으며(β=0.751), 자녀가 자가를 보유한 경우 첫째 

출산에 대한 경로계수는 0.974, 둘째 출산의 경

우 0.654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세대의 주거 안

정성이 출산 시점뿐 아니라 추가 출산 여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출산과 둘째 출산 간 영향력 구조를 비교한 

<표 5>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1(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주택 점유 형태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첫째 출산 β p값

부모의 주택 점유 형태 0.751*** 0.000

부모 주택 평가(시가)액(단위: 억 원) –0.04*** 0.000

주 : * p<0.1, ** p<0.05, *** p<0.01: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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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몇 가지 차이가 나타났다. 예컨대 학력 수준

은 첫째 출산에서는 음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

으나(β=‒0.054), 둘째 출산에서는 보다 강한 음의 

영향력(β=‒0.070)이 관찰되었다. 반면, 자녀의 

생활 만족도는 첫째 출산에서는 유의수준에 근접

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p=0.057), 둘째 출산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171). 이

는 출산 순위에 따라 개인 특성의 영향력이 다르

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세대 간 주거 자산의 영향

력이 단순한 경제적 이전에 그치지 않고, 자녀 세

대의 주거 안정성이라는 매개 경로를 통해 출산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이를 통해 부모 세대의 자산 축적이 자녀 세대

의 인구학적 행태에 구조적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

이 실증적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5) 종합해석

이번 연구에서는 출산이 단일 요인에 의해 결

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의 주거 자산, 자녀

의 자가 보유 상태, 혼인 여부, 경제적 조건 등 다

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이

루어진다는 점이 드러났다. 부모가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자녀의 자가 소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로 인한 주거 안정성이 출

산 시기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데이

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생존분

석과 구조방정식모형(GSEM)에서 모두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특히 첫째 출산에서는 부모 자산의 영

<표 6>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2(자녀 주거 및 개인특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첫째 출산 β p값 둘째 출산 β p값

자녀 주택 점유형태 0.974*** 0.000 0.654*** 0.000

자녀 성별 –0.526*** 0.000 –0.321*** 0.000

자녀 연령 0.064*** 0.000 0.073*** 0.000

자녀 학력 수준 –0.054*** 0.000 –0.070*** 0.000

자녀 생활 만족도 –0.049* 0.057 –0.036 0.171

자녀 금융자산 –0.000013*** 0.000 –0.000012*** 0.001

자녀 거주 외 부동산자산 0.000011*** 0.000 0.000003** 0.017

자녀 총소득 –0.000007 0.812 –0.000001 0.665

자녀 부동산소득 0.000035 0.377 0.000001 0.955

자녀 금융소득 –0.000078 0.267 –0.000115 0.111

자녀 근로소득 –0.000066** 0.017 –0.000047*** 0.000

자녀 소득 10분위 0.368*** 0.000 0.269*** 0.000

주 : 1) 로그 우도 : -36,118.443.
2) * p<0.1, ** p<0.05, *** p<0.01: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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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둘째 출산에서도 이 효

과가 이어지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결국, 출산 결정은 여러 변수들이 상호작용하

는 누적적 경로의 결과임을 실제 데이터에서 살필 

수 있었다.

Ⅴ. 연구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기반으로, 부모 세대의 주택 점유 유형과 자산 규

모가 자녀 세대의 주거 독립 과정과 출산 결정에 

어떠한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지 다층적 계량 분석

을 통해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의 자가주택 

보유 여부가 자녀의 자가 보유 확률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자녀의 주거 

안정성은 출산 시기와 출산 여부까지 매개적 경로

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랜덤효과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활용하여 자녀의 자가 보유 여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였다. 그 다음 분석으로 

카플란 마이어 생존곡선과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통해서는 주거 형태별로 출산 시점의 차이와 그 

결정 요인을 시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

로 구조방정식모형(GSEM)을 적용해 부모 자산

이 자녀의 주택 점유 및 출산 결정에 미치는 경로

를 수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가 자가주택을 갖고 있을 때 자녀

가 자가를 소유할 가능성은 약 4.25배(OR=4.252)

로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와 

소득 분위 역시 자녀의 주택 점유와 출산에 영향

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생존분석에서는 자

가를 보유한 자녀 집단이 임차 거주 집단보다 첫 

출산에 더 빨리 도달하는 경향이 있었다. Cox 비

례위험모형 결과 역시 자가 보유가 출산 위험을 

71.6%(HR=1.716) 높이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뚜

렷하게 나타났다. GSEM 분석에서는 부모의 자가 

보유가 자녀의 자가 보유에 0.751, 자녀의 자가 

보유가 첫째 출산(0.974)과 둘째 출산(0.654)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연관성이 수치적으로 확인

되었다.

요컨대, 부모 세대의 주거 자산이 자녀의 생애 

전환, 특히 주택 점유와 출산에 이르는 경로 전반

에 걸쳐 구조적 ․ 누적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

거 안정성의 확보가 출산 결정의 핵심 매개 요소

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 결과는, 저출산 문

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별 지원을 넘어 

세대 간 자산 이전과 주거 안정 정책이 유기적으

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1.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이 연구는 그동안 출산 관련 논의가 개별적인 

가치관, 소득 수준, 교육 배경 등 미시적 변수에 

집중되어왔던 기존 접근과 달리, 가구 간의 자산 

격차와 세대 간 자산 전이 구조에 중점을 두고 분

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뚜렷한 차별

성을 지닌다. 즉, 출산이라는 현상을 단순한 개인

의 선택이나 결과로 한정하지 않고, 해당 선택이 

형성되는 사회경제적 기반, 그리고 부모 세대의 

누적된 자산 영향력까지 실증적으로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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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출산 시점 분석에 있어, 전통적으로 분가 

이후에만 출산이 이루어진다는 가정에서 벗어나, 

부모와 동거하는 상태에서의 출산까지 함께 포착

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가족 중심적 현실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분가 이전 출산

이라는 특수한 사례를 음수 생존시간이라는 계량

적 개념으로 처리하여, 실제 현상을 충실하게 반

영한 분석 설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 변

수 해석의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하였고, 정책 설계의 실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또한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한 결과, 단순한 소득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소득 

분위와 같은 상대적 계층 위치가 더 높은 설명력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

을수록 출산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한편, 주거 안정성과 경제 기반의 확보가 출산 결

정에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특히 

동일한 금전적 지원이 제공되더라도, 상대적으로 

경제 여건이 불안정한 집단에서는 그 효과를 더 

크게 인식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출산 시기를 미루거나 유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

이며, 이들 계층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주거비 

경감, 자산 형성 기회 제공,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지원 정책은 특히 중하위 소득층을 중심으로 설계

될 때 보다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부모 세대의 주택자산이 자

녀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매개로 출산 결정에 이

르는 경로를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중요

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부모의 자가 보유 여부

는 자녀의 주택점유 형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고, 자녀가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첫째와 둘째 

출산 모두에서 출산 확률이 유의하게 상승하는 경

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 자산이 단순히 단기

적인 지원 수단을 넘어, 구조적인 주거 안정 기반

을 형성함으로써 자녀 세대의 생애사적 결정에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이 부모로부터 주거 자산

을 물려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세대 간 자

산 이전의 불균형이 출산율 격차로 전이되는 현상

을 완화하기 위한 장기적 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

한다. 특히 자가 마련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공공

분양 기회 확대, 주택 금융 지원, 자산 형성 계좌 

운영 등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

소하고, 출산 결정에 긍정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구조방정식모형(GSEM) 분석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상당수는 첫째 출산 시점에서 더 강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일부 영향은 둘째 출산으로도 연속

적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정책

적 개입의 시점을 단기적 유인책보다는 생애 전환

기, 특히 첫 출산 전후의 시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기를 겨냥한 전략적 지

원은 향후 출산 결정에 누적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핵심적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저출

산 완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KLIPS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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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식모형, 생존분석, RE 패널 로지스틱 회귀분

석 등 다양한 통계 기법을 종합적으로 사용해, 세

대 간 주거 자산 구조와 자녀 출산 결정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

이기 위해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도 남아 있다.

우선, KLIPS 데이터는 대표성 있는 장기 조사

라는 장점이 있지만, 설문 내용의 한계로 인해 개

인의 가치관이나 정책에 대한 생각, 사회문화적 

태도와 같은 부분은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어렵

다. 이런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앞으로는 

심층 면접, 참여 관찰, 또는 설문과 인터뷰를 함께 

활용하는 혼합연구(mixed methods) 방식을 통

해, 주거나 출산 결정 과정에 숨겨진 사회적 ․ 심리

적 배경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한계는, 이번 연구에서 자녀의 주거 

형태를 자가(1)와 임차(0)로 단순하게 나눈 점이

다. 실제 현실에서는 전세, 월세, 공공임대 등 다

양한 주거 방식이 존재하며, 이들 각각의 안정성

이나 경제적 부담도 다르다. 향후에는 주거 형태

를 더 세분화해서 각 유형의 특성과 차이를 더 정

밀하게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주거

의 질, 거주지 환경, 지역적 특성 같은 변수도 추

가하면 연구 결과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정책 요인과의 연계도 중요한 과제다. 본 연구

는 부모의 자산과 자녀의 경제 상황에 주로 주목

했지만, 실제로 출산 결정에는 보육 지원, 출산 장

려, 주거 복지 등 다양한 정책이 영향을 준다. 앞

으로는 이런 정책 변수들이 주거 선택이나 출산 

결정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함께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분석 방법 측면에서도 보완이 가능하다. 이번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GSEM)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했지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인과

관계를 추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패

널 구조방정식모형(panel SEM), 성장경로모형

(latent growth curve model) 등 시간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계량 기법의 활용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이를 통해 출산 결정 과정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더욱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연구 설계나 데이터의 제한 때문에 아

쉬운 점이 남지만, 본 연구는 앞으로 세대 간 주거 

자산과 저출산 문제를 연결하는 실증 분석의 출발

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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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저출산 현상을 주거 자산의 구조적 불균형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부모 세대의 주택 보유 여부가 

자녀 세대의 독립, 주거 선택,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의 한국노동패널

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랜덤효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Kaplan- 

Meier 생존분석, Cox 비례위험모형, 구조방정식모형 등 다양한 계량 분석 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가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자녀가 자가를 소유할 가능성이 약 4.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자가 보유는 

첫째와 둘째 출산 시점 모두를 앞당기는 데에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의 주거 자산 효과는 첫째 아이 출산에서 두드러졌

고, 둘째 출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 결정이 단순한 개인 요인만이 아니라, 부모 세대의 

주택자산이 형성하는 주거 안정성과 같은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첫째 출산 시기에 

이러한 효과가 집중되며, 이후 둘째 출산으로까지 일정 부분 연쇄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출산 정책은 

청년 세대의 직접 지원을 넘어, 세대 간 자산 격차 해소와 주거 기반 강화 전략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저출산, 주거 자산, 세대 간 이전, 자가 보유, 출산 결정


